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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세기 후반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기업의 내부는 물론 외부 환경은 빠르게 변화

하였다. 많은 기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조직 목표의 달

성, 혁신, 커뮤니케이션, 예측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

한 하나의 전략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정보시스템 등의 신기

술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과 생산성 향상의 극대화

를 추구하고 있다(정동섭, 2010; 박정민, 2016). 이는

자원기반관점에서 주장하는 동태적 환경에 대응한

기업의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또는 정보기술의 도입이 항상

업무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내 것은 아니다

(Jones et al., 2012). 오히려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

이 기업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Edwards et al.(1998)의 개인-환경 적

합이론(Person-Environment Fit Theory)에 따르면

개인과 환경 사이의 부적합(misfit)은 현장 구성원에

게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 이에 현장 종사자들은 환

경 적합성을 이루어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개인적

학습 등)을 기울이게 되지만, 부적합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분노, 태업 등의 반생산적 행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 또는 정보기술의 도입

에 대한 구성원의 부적응으로 발생되는 저해 요인을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테크노스트레스는 새로운 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사용의 부적응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기술에 대

한 접근과 활용의 차이로 인해 사용자가 받게 되는

부작용을 의미한다(Tarafdar et al., 2007). 즉, 새로운

기술 또는 정보기술의 도입에 따라 효율성과 생산성

이면에 감춰져 있는 부정적 영향의 대표적인 예를

테크노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

정보기술 활용의 미숙으로 발생하는 테크노스트레

스는 정상적인 업무 패턴을 방해하고 업무 성과를

감소시킨다(Brod, 1984).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정보화 환경에서 많은 기업은 효율과 생산

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려고 한다. 정보기술은 기업 내부의 업무 효율

성의 증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 및 활용의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테크노

스트레스로 인한 조직 구성원의 업무 과부하, 개인

생활 침해, 직업의 불안정성 등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경영환경에서 필수 불가

요소인 정보기술에 대한 영향을 조직 구성원의 테크

노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테크노스트레스가 기업

종사자들의 반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지역기업의

종사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혁신저항과 반

생산적 과업행동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기존의 연

구와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Ⅱ. 선행연구

1. 테크노스트레스 개념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는 기술(Technology)

과 스트레스(Stress)가 합해진 용어로 Brod(1984)가

개인 및 조직의 새로운 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운영

에 적응하는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

새로운 기술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적응의 문제

라 최초로 정의하였다. 이후 정보기술에 의존한 노동

자들에게서 관측되는 정신적 육체적 자극상태

(Arnetz and Wihlom, 1997), 기술로 인하여 직․간

접적으로 유발되는 부정적인 심리나 행동 그리고 태

도(Weil and Rosen, 1997)등으로 의미가 확장 되었

다. 즉, 테크노스트레스는 정보기술에 대한 과업을

하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며, 새로운 정보

기술에 대해 적응이 어려운 점에서 오는 심리적 중

압감으로써 정보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과다

한 정보량과 이를 소화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스트

레스를 말한다. 김경준(2016)에 따르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IT기술 활용의 미흡,

업무과중 또는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도입 등에

대해 소진, 지침 등의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테크노스트레스

라고 정의하였으며, 테크노스트레스는 컴퓨터 스트레

스(computer stress), 컴퓨터 불안(computer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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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정다미,

2017).

Weil and Rosen(1997)은 정보기술에 의해 직·간접

적으로 발생되는 태도, 행위, 사고 또는 심리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을 테크노스트레스라 정의하였다. 테

크노스트레스는 정보기술을 운영 및 활용하기 위해

방대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과장에서 발생되는

초조, 우울증, 노이로제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발

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Hudiburg(1989)는 정보기술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테크노스트레스가

발생된다고 하였는데, 테크노스트레스를 정보기술에

대한 병리적 반응으로 보았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Ayyagari(2012)는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

하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심리적 무능력을 테크노스

트레스로 설명하였고, Ragu-Nathan et al.(2008)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업무환경에서 정보기술

에 대한 관리자의 의존성, 업무지식, 이용자의 수준

차이, 문화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테크

노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

Tarafdar et al.(2007)은 정보시스템의 접근은 모바

일컴퓨팅, 업무처리 시스템 등의 정보통신을 통해 접

근할 수 있고, 위치와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다른 구

성원과 공유할 수 있는 반면, 실시간으로 오는 정보

에 대한 대처와 반응이 결국 스트레스로 작용되는데,

이를 테크노스트레스라 정의하였다.

2. 반생산성

 
2.1 반생산적 과업행동

반생산적 과업행동에 대해 Fox et al.(2001)는 조

직 구성원들의 파괴적이고 유해한 고의적 행동, 조직

의 합법적인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반

생산적 과업행동은 조직 구성원이 어떠한 보상 없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행동인 조직

시민행동 OCB(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Giacalone(1997)는 조직 구성

원들의 반사회적 행동, 범죄, 일탈 등의 개념으로 설

명하였다. 또한, Robinson and Bennett(2000)는 조직

의 규범을 위반하는 자발적, 의도적 행위로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행복을 위협하는 행동을 반생산적 과

업행동이라 정의하였다. 반생산적 과업행동은 조직이

나 구성원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의도한 행동을 말

한다(Fox et al., 2001). 반생산적 과업행동은 조직구

성원의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미치고 조직 전체

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비과업

적 행동이다(Gruys and Sackett, 2003). 즉,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모든 유형의 편향적인 행동을 의미

하는데, 반생산적 과업행동은 잠재적으로 조직과 조

직구성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

하지 않은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반생산적 과업행동의 정의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한광현(2008)은 조직과 조직 구성원에게 해가 되는

<표 1> 테크노스트레스의 정의

연구자 정 의

Brod(1984)
개인 및 조직의 새로운 기술(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운영에 적응하는 노력의 부
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

Hudiburg(1989) 새로운 정보기술의 적응에 대한 병리적 반응
Arnetz and
Wihlom(1997)

정보기술에 의존한 노동자들에게서 관측되는 정신적 육체적 자극상태

Weil and Rosen(1997) 기술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정적인 심리나 행동, 태도

Tarafdar et al.(2007)
위치와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오는 정보에 대한 대처와 반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스트레스

Ragu-Nathan et
al.(2008)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업무환경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관리자의 의존성, 업
무지식, 이용자의 수준차이, 문화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스트레스

Ayyagari(2012)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심리적 무능력

김경준(2016)
IT기술 활용의 미흡, 업무과중 또는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도입 등에 대해 소
진, 지침 등의 높은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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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적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보타지, 시간과 원재료 낭비, 작업장을 오염시키는

행위, 철회 행동 등을 예로 들었다. 강미영 외(2017)

는 조직 규범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였으며,

윤영일·하동현(2016)은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

고의적 업무의 회피, 고의적 지각 또는 결근, 기업

자산에 대한 오용과 절도 등 생산 관련 일탈과 재산

상의 일탈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오서경 · 윤혜

현(2018)은 직장 내 일탈행동과 반생산적 과업행동을

비슷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는데, 직장 내 일탈행동과

반생산적 과업행동은 조직 구성원이 의도적으로 조

직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선

행연구를 종합하자면, 반생산적 과업행동은 Fox et

al.(2001)이 내린 정의와 같이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의도된 행동으로 조직 및 조직 구

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생산적 과업행동을 유발시키는 연구를 살펴보면,

Baron and Kenny(1986)는 특정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으로 야기된 강한 부정정서로 인하여

타인에게 정서적 공격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는데,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의 연구에서 감정의 부조화는

기업 내 반생산적 과업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였고, 공격적인 언행이나 인신공격 요인 또한 반생

산적 과업행동에 유의한 관계가 박상언 · 우정훈

(2010), 김정매 · 이형룡(2011)의 연구에서도 확인되

었다. 또한 Newman and Baron(1998)은 조직구성원

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불공정성을 인식하게 되면

조직에 대한 보복행동과 내부 종사자에게 해가 되는

반생산적 과업행동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고 주장

하였으며, 한광현(2008)은 조직의 공정성이 종사자들

의 반생산적 과업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2.2 혁신저항

혁신저항이란 개념은 Sheth(1981)의 수용확산에

관한 연구에서 최초로 제시되어 졌는데, Ram(1987)

은 기업의 신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실패 원인이

소비자의 저항에서 온다고 설명하며, 현재의 만족에

대한 변화의 요구에 대항하는 것을 혁신저항이라 정

의하였다. 또한, 혁신저항은 수용이나 확산의 반대개

념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받아들이는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의 태도에서 오는 과정을 말한다.

Zaltman and Wallendorf(1983)은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태도와 변경하려는 외부 행위와의 갈등

을 혁신저항이라 정의하였다. Kotter(1995)는 변화에

대한 거부,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을 혁신저항이라 정의

하였다.

현재의 만족에 대한 변화의 요구에 대항하는 것을

혁신저항이라 정의한 Ram(1987)은 그의 혁신저항이

론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 상태가 개인 특성에 영향

을 미쳐 혁신저항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혁신저항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 시

험가능성, 소통가능성, 개인성향 등으로 설명하였는

데, 상대적 이점은 변화를 통해 얻는 경제적 혹은 금

전적 가치를 의미하고, 적합성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

는 변화에 대한 기존 가치 혹은 과거의 경험, 필요에

부합하는 정도이며, 복잡성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복

잡성을 의미한다. 소통가능성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변화를 선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정도

를 말하며, 인지된 위험은 변화를 선택했을 때 오는

물리적, 기능적, 심리적 위험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성향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태도나 성향이라 할 수 있다.

혁신저항의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는 크게 개인 차

원, 조직 차원으로 진행되었는데, Sheth(1981)은 개인

차원에서 개인의 인지된 습관과 인지된 위험이 혁신

저항의 발생요인이라 했으며, MaCrimon(1997)은 개

인 차원의 혁신저항 요인을 두려움과 강요된 변화,

변화속도에 대한 투자, 조직의 규모의 변화에 따른

혼잡성을 제시하였다. Robbins(1998)는 보다 개인 차

원의 혁신저항 요인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습관 변경

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욕구, 경제적 소득 감

소의 위험,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미지에 대한 두려

움, 선택적 정보처리에 대한 죄책감을 혁신저항 요인

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Oreg(2003)은 개인 차원의

혁신저항 발생요인으로 관행추구, 감각적 반응, 단기

적 사고, 인지적 경직성을 제시하였다.

조직 차원의 혁신저항 발생요인과 관련해서는

Hannan and Freeman(1977)은 매몰비용과 의사결정

권자의 정보 제약, 이해관계의 정치적 제약, 조직의

전통과 역사로 설명하였으며, Kreitner and Kinic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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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은 조직 구조적 관성과 이해관계, 조직의 전문

성에 대한 위협, 매몰 비용, 자원의 제한 등을 조직

차원의 혁신저항 요인이라 설명하였고, Robbins

(1998)는 집단적 관성, 구조적 관성, 변화에 대한 제

한적 관점을 조직 차원의 혁신저항 요인이라 제시하

였는데, 이들의 연구는 조직 행동 관점의 접근이다.

3. 테크노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한 연구  

테크노스트레스의 결과 중심의 연구는 테크노스트

레스의 영향에 따른 직무소진, 조직갈등, 직무성과,

직무스트레스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직무소진이란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상실과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만족에 대한 반

응을 말한다(Maslach and Jackson, 1981).

직무스트레스는 테크노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되는

부정적 결과를 말한다. 개인 및 조직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직무소진 등과 같

은 부정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김형섭, 2005). 김

형섭(2005)는 테크노스트레스가 직무소진, 직무스트

레스와 같은 부정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직무소진

과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완화요인으로 직무

수행 시간의 단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테크노스

트레스의 구성 요소 중 테크노-과부하와 관련 있다

고 볼 수 있다.

테크노스트레스와 직무소진 간의 영향에 관한 연

구를 살펴보면, Brod(1984)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사용에 있어 대처할 능력이 없을 경우 신체적 심리

적 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Tarafdar et al.(2007)은 테크노스트레스 요인

중 테크노-과부하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는 불만족,

피로, 불안, 과로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발생시키

며 이로 인해 직무소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Soylu and Campbell(2012)은 기업 내 정보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사용에 더딘 조직구성원의 감정적 스트

레스 증가로 테크노스트레스가 발생되며, 이는 곧 직

무 만족도와 생산성을 낮출 수 있다고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Brillhart(2004)는 테크노스트레스

로 인한 심리적 변화의 결과로 소진과 무기력함을

제시하였으며, Derks and Bakker(2014)는 스마트폰

을 활용하여 업무를 하는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실

증연구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과 삶의 갈등과 같은 테크노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이는 곧 직무소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

하였다.

테크노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

들은 일반적으로 테크노스트레스의 구성요소 중 테

크노-과부하와 일-가정 갈등은 직무와 관련된 업무

이외에 추가적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직무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

게 된다고 보고 있다(Crawford et al., 2010).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업의 내·외부적 환경

의 변화에 따라 기업은 전략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 영향으로 인해 발생되는 테크노스트레스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업무 부담, 가중 등의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Cousins and Robey, 2005). 즉, 정보기술 사

용에 의해 발생되는 테크노스트레스는 개인과 조직

의 업무환경을 변화시켜 조직구성원들과 주변 이해

관계자들 간의 균형을 무너지게 하여 갈등을 발생시

킬 수 있다.

Taylor et al.(2008)은 메시지(이메일, 문자)를 사용

하는 근무방식은 조직구성원에게 테크노스트레스를

발생시키며, 그 결과로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주

어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연구하였다. 또한, 윤혜정

외(2011)은 퇴근 후 혹은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통한

업무의 전달은 일과 개인의 삶 사이에 갈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조직 내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PC 및 스마트폰 등의 최신 정보기기의 도입은 종

업원에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업무 수

행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업무 방식은 테크노

스트레스를 발생 시킬 수 있으며(정다미, 2017), 개인

적 사생활에 침해를 주어 업무-가족 간의 갈등이 야

기될 수 있다(오성탁 외, 2015).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테크노스트레스가 직무성과

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최

근 진행되고 있다(오성탁 외, 2015; 임지연 외, 2016).

임명성 · 박민수(2015)는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개인

의 테크노스트레스는 생산성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하였으며, Gilboa et al.(2008)은 테크노스

트레스와 직무성과 간에는 음의 영향관계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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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스트레스의 수준이 업무 성과의 효율과 저하

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Tarafdar et

al.(2007)은 테크노스트레스가 조직구성원의 직무 만

족과 조직 헌신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는데, 불만족,

피로, 불안, 과로 등은 개인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이는 곧 조직성과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

다고 하였다. 나아가 Brillhart(2004)는 테크노스트레

스의 불완전한 소진은 개인의 업무 저하로 나타나

결국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임명성(2014)의 연구에서는 테크노스트레스의 유

발요인으로 지목된 업무과부하와 기술 불확실성은

개인의 조직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며, 결국 반생

산성과 같은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

혔다. Mahboob and Khan(2016)은 테크노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테크노스트레스는 조직구성원의 생산성 저하, 결근과

이탈과 같은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에 따른 해결 및 대처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Wang et al.(2008)은 중국 기업의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조직 환경 속에서 발생하

는 테크노스트레스의 수준과 결과를 조사했는데, 높

은 집중화와 높은 혁신화를 보이는 조직에서 전반적

으로 테크노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

크노스트레스가 조직 구성원 생산성의 중요한 부정

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Tarafdar et al.(2007)은 테크노스트레스가 구성원

의 직무만족, 몰입, 혁신과 생산성 등 조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사용자의 테크노-과부하,

테크노-침해, 테크노-불확실성 및 테크노-복잡성을

다루는 무능력과 정보시스템의 빠른 진보에 의한 테

크노-불안감을 테크노스트레스의 구성요인이라 설명

하고 이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테크노스트레스로 인한 조직 구성원들의 불만족 혹

은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직 차

원의 기술지원, 열린 커뮤니케이션 등의 환경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Ⅲ. 연구가설 

테크노스트레스와 성과와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

로 부정적인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Wang et

al., 2008). 개별 근무자는 직접적으로 생산 현장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비과업적인 행동으로 사

보타지, 시간 및 물적 낭비, 타인에 대한 적대적 행

위, 직장 내 일탈 행동 등과 같은 조직에 반하는 반

생산적 과업행동을 행할 수 있다. 개별 근무자의 테

크노스트레스가 축적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직의

도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정서적 불안정

으로 타인에게 적대적인 공격행위를 하거나, 사보타

지 또는 결근과 같은 조직 일탈 행동을 표출하기도

한다(Baron and Kenny, 1986).

또한 반생산적 과업행동과 같이 단기적인 개인 일

탈 또는 조직 일탈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변화에 대

한 거부 운동과 같이 ICT 기술 도입을 통한 혁신을

방해한다거나 새로운 업무를 거부하는 행동과 같은

조직 전반에 혁신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는 ICT 신기술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고, 일

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두려

움이 발생하여 개인 차원에서 기존 관행을 지속시키

거나, 인지적 경직성에 갇히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Oreg, 2003). 또한 조직 차원에서는 집단적 및 구조

적 관성, 변화에 대한 제한된 관점을 취함으로서 다

양한 혁신저항을 하게 된다(Kreitner and Kinicki,

1995; Robbins, 1998).

즉, 개별 근무자는 새로운 기술 도입과 같은 상황

하에서 현재의 과업에 대한 변화의 요구에 개인 및

조직적으로 대항하기도 한다(Robbins, 1998).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테크노스트레스와 반생산적

과업행동 그리고 혁신저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테크노스트레스는 반생산적 과업행동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연구가설 2: 테크노스트레스는 혁신저항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식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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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Ⅳ. 연구방법

1. 조사설계

실증연구를 위해서 대구지역 IT업 종사자를 대상

으로 300명,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기타 분

야를 포함하여 400명을 표본으로 설정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

려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조사에 앞서 Pilot 조사를 5개의 사업장에 종사하

는 20명씩 총1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3일에서

1월 10일 사이 1주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9년 2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초

기 표본 설계에 맞추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반송우편과 직

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변수의 측정

테크노스트레스는 Brod(1984)와 Tarafdar et

al.(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개인 및 조직의 새로운

기술(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운영에 적응하는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테크노

스트레스의 측정은 테크노 과부하, 테크노 침해, 테

크노 복잡성, 테크노 불안감, 그리고 테크노 불확실

성 등 5개 요인의 구성을 확인하고, 이들 5개 요인에

해당하는 설문 항목들을 합산하여 평균하는 방식으

로 측정하였다. 테크노스트레스 변수의 조작적 정의

와 출처는 <표 2>와 같다.

주) 테크노스트레스 설문문항은 부록 참조

Fox et al.(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반생산적 과

업행동에 관한 정의를 내렸으며, (1) 동료에 대한 나

쁜 소문 전파, (2) 특정 동료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

도, (3) 동료를 위협하는 정도, (4) 회사의 자산을 손

해하게 하는 정도, (5) 조직의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

의 총 5개 항목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혁신저항은 Sheth(1981), Robbins(1998) 등의 연

구를 참고하여 (1) 새로운 기술보다 기존 기술을 고

수하는 정도, (2) 신기술 도입을 반대하는 정도, (3)

신기술 도입에 대해 불만정도, (4) 주위 사람에게 신

기술 도입에 대해 반대하게 하는 정도, (5)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 정도, (6) 신기술에 대해 조직적으로 거

부운동을 전개하는 정도, (7) 신기술 도입에 대한 문

제점을 주변에 전파하는 정도, (8)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대한 정도, (9) 신기술

도입이 회사 발전을 저해하는 정도의 총 9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반생산성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출처는

<표 3>과 같다.

테크노스트레스
     혁신저항

 반생산적 과업행동

<표 2> 테크노스트레스의 조작적 정의와 출처

변수 조작적 정의 출처

테크노스트레스
개인 및 조직의 새로운 기술(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운영에

적응하는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

Brod(1984)
Tarafdar et al.
(2007)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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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분석

1. 반생산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반생산적 과업행동 5개 문항

과 혁신저항 9개 문항을 직각회전(varimax)을 이용

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반생산적

과업행동과 혁신저항의 아이겐 값은 6.303 혁신저항

은 3.984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부하된 항목의 값이

모두 .500 이상이므로 전반적으로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한 크

론바흐 알파값(cronbach alpha)은 혁신저항 0.946이

며 반생산적 과업행동 0.931로 나타나 신뢰성에는 문

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2.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각 변수의 평균, 표준

편차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테크노스트레스는 평

균 2.63으로 나타났으며, 반생산성 요인으로 반생산

적 과업행동은 평균 2.76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저항은

평균 3.24로 나타났다.

<표 3> 반생산성의 조작적 정의와 출처

변수 조작적 정의 출처

반생산성

반생산적
과업행동

조직 구성원들의 파괴적이고 유해한 고의적
행동, 조직의 합법적인 이익에 반하는 행동

Fox et al.(2001)

혁신저항
신기술 도입에 따른 현재의 과업의 대한 변화의
요구에 개인 및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것

Sheth(1981)
Robbins(1998)

<표 4> 반생산성 요인분석 결과
변수명 항목 요인1 요인2

혁신저항

혁신저항8 .885 -.095

혁신저항5 .867 -.096

혁신저항4 .862 -.086

혁신저항7 .860 -.063

혁신저항1 .841 -.122

혁신저항9 .825 -.137

혁신저항3 .797 -.006

혁신저항2 .780 -.043

혁신저항6 .775 -.075

반생산적 과업행동

반생산적 과업행동5 -.047 .917

반생산적 과업행동4 -.113 .899

반생산적 과업행동1 -.035 .885

반생산적 과업행동2 -.180 .861

반생산적 과업행동3 -.039 .861

Eigen value 6.303 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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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검증에 앞서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은 두 변수간의 밀접성을 측정

하는 분석으로 일반적으로 피어슨(Pearseon) 상관계

수를 이용한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1에서 –1 사이

에 있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테크노스트레스와 반생산성의 관

계에서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테크노스트레스와 반생산적 과업행동 사이에는 정(+)

의 상관성(r=.328)을, 테크노스트레스와 혁신저항 사

이에도 정(+)의 상관성(r=.103)을 보이고 있다.

*p <.05, **p<.01

3. 실증분석 결과

테크노스트레스가 반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반생산성 변수인 반생산적 과

업행동과 혁신저항을 종속변수로 하고 테크노스트레

스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테크노스트레스가 반생산적 과업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p <.05, **p<.01

테크노스트레스가 반생산적 과업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분석 결과Adj_R2값은 0.102이고 F값은

71.653로 나타났고 P값은 .000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테크노스트레스는 반생산적 과업행동

에 유의한 정(+)의 영향(β1=.322, t=8.465,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테크노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조직 구성원의 반생산적 과업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정보 기술 도입에

따라 정해진 사용 수칙에 적응 하지 못해 개인의 테

크노스트레스가 높아진다면 조직에 의도적으로 피해

를 주고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다. <표 8>은 테크노스트레스가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이다.

테크노스트레스가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표 6> 상관관계 분석
　 테크노스트레스 반생산적과업행동 혁신저항

테크노스트레스 1 　 　
반생산적 과업행동 .328** 1 　

혁신저항 .103* -.023 1

<표 7> 테크노스트레스가 반생산적 과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30 .038 　 -.802 .423

테크노스트레스 .319 .038 .322** 8.465 .000

Adj_R2 .102
F값　 71.653(p=.000) **

<표 5>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 편차

테크노스트레스 2.63 0.65

반생산성
반생산적 과업행동 2.76 0.93

혁신저항 3.24 0.63



10 경영과 정보연구 제39권 제2호

분석 결과 Adj_R2값은 0.011이며, F값은 6.597, P값

은 0.010으로 나타났다.

테크노스트레스가 혁신저항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

면 테크노스트레스는 혁신저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β1=.103, t=2.568, p<.01)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신기술 도입에 따른 기술의

습득 및 활용에 대한 개인의 테크노스트레스가 높을

수록 현장에서의 조직 구성원은 신기술 도입에 대한

불만 또한 거부감 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p<.05, **p<.01

Ⅵ. 결  론

1. 연구의 요약 시사점

본 연구는 기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테크노스

트레스가 반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실

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테크노스트레스는 반생산적

과업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나, 테크노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구성원의

반생산적 과업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라 발생한 테크노스트레

스로 인해 일부러 조직규범을 위반, 동료에게 불이익

을 주는 행동이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테

크노스트레스는 혁신저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노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신기술 도입에

대한 반대, 기존 기술의 고수 등의 혁신저항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4차 산업 혁명 등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는 달리 신기술의 도입이 실무 현장의 종사자

들이 경험하게 되는 테크노스트레스를 중심으로 부

작용에 대한 연구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신기술 도입에 따

른 테크노스트레스와 반생산적 과업행동 및 혁신저

항과 같은 반생산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신기술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테크노스트레스가 반생산적 과업행동

을 증가시켜서, 단순한 작업장에서의 태업뿐만 아니

라 동료에 대한 피해, 그리고 작업 품질에도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신기술 도입이 작업

현장의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

기술 도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종사자들이 겪

게 될 수 있는 테크노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스트

레스 이론에서 다루는 조직효과성 측면보다 현장에

서 발생하는 반생산적 과업행동이나 혁신저항과 같

은 반생산성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

틀이 미흡한 것이다. 즉, 개인이 속한 조직 상황에

따라서 신기술 도입에 따른 스트레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론적 검토를 통

해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자료의 수집이 대구지역의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증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

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는 적절한 이론의 틀을 확립하

고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설계가 필

요하다. 또한 최근 메가트렌드로 진행되는 4차 산업

<표 8> 테크노스트레스가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31 .040 　 .789 .430

테크노스트레스 .102 .040 .103** 2.568 .010

Adj_R2 .011

F값　 6.597(p=.010)**



테크노스트레스가 반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1

혁명 이슈에 의해서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

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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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Technostress on Counter-Productivity

Kim, Dae-Geun* · Kang, Seok-Min**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many firms have increased their productivity. In

resource based view, practical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s a process of increasing

competitive advantage in uncertain environment.

However, use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does not surely improve the

productivity and work efficiency, but sometimes could be a factor to hinder firm performance. Technostress

means adverse effect occurring in which the user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does

not adapt to environment of new technologies. That is, Technostress is a negative impact resulted from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echnostress on counter-productivity.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was made with the survey for firm employees of Daegu region, and both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and innovation resistance were used in this study.

The empirical result means that technostress positively affects both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and innovation resistance. Because technostress increases both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and

innovation resistance, systematic management for firm employees is needed in time adop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Key Words: Technostress,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Innovation Resistan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Assistant Professor, Faculty of New Industry Creation, Daekyeung University, esse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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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테크노스트레스 설문문항

구분 내가 하는 일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테크노
-

과부하

새로운 기술에 의해 더 빠르게 일처리를
하도록 요구 받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새로운 기술의 사용으로 평상시 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새로운 기술의 사용으로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것은 나의 일하는
습관의 변화를 초래

① ② ③ ④ ⑤

새로운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나의 업무량이
늘어난 정도

① ② ③ ④ ⑤

테크노
-

복잡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내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지 못함

① ② ③ ④ ⑤

새로운 기술을 잘 사용하고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마다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정도

① ② ③ ④ ⑤

새로운 기술을 단순하지 않아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

① ② ③ ④ ⑤

테크노
-

불확실성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항상 새로운
내용들로 채워짐

① ② ③ ④ ⑤

회사 사용 기술 소프트웨어의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회사 사용 기술 하드웨어의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테크노
-
침해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위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정도

① ② ③ ④ ⑤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위해 휴일에도 업무를
하게 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새로운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휴가와
주말시간을 희생해야 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테크노
-

불안감

새로운 기술로 인해 직업 안정성에 위협을
받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현재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느끼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새로운 기술 능력을 가진 동료에 의해 내
업무가 위협받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